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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이 도심에 위치해 있지 않아서 둘러볼 곳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쇼핑몰, 마트, 아울렛 등은 다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자유 시간을 이용해서 종종 나갈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편리한 편이 아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이러한 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도심이 아니어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의 규모 및 시설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캠퍼스가 넓은 편이고 

분위기가 좋아서 가볍게 걷기 좋았습니다. 또 다양한 시설들이 많아서 

좋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간단한 요리 등도 

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Hospitality 

Class

이 수업은 생각보다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수업입니다. 교수님께서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많으셨고,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굉장히 유익한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방법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답을 하거나 질문에 대한 

것들을 컴퓨터로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학생이 참여를 

해야 하는 수업이었고 그래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은 교수님께서 저희의 발음을 못 

알아들으셨던 점입니다. 

Computer 

Class

이 수업에서는 액셀과 직접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것들이지만 교수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그것들을 컴퓨터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수업내용도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지만 교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더욱 만족도가 높았던 수업입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다양한 

문화나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많은 것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서툴게 말해도 

이해해주시려고 노력하고 항상 칭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분이라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저희를 많이 배려해주시고 이해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좋았습니다.

필드트립

필드트립 때는 대학 근처에 유명한 곳들이나 가끔은 학교에서 

1~3시간 가량 떨어진 곳들을 방문 하였습니다. 

대학 근처는 주로 자연 경관을 많이 볼 수 있는 곳들이고 조금 걸어야 

하기 때문에 편한 복장이 필요했고, 햇빛이 뜨거워서 타지 않기 

위해서는 얇은 긴 옷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추가 비용은 거의 

점심을 준비해주시지만 간단히 사 먹을 돈, 박물관 비용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수영복이 필요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에 갈 때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두꺼운 옷이 

필요했습니다. 이곳에 갈 때는 개인적으로 쇼핑 등에 사용할 돈 

이외에는 추가 비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로 갔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는 편한 

복장이나 간단한 간식 정도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햇빛이 뜨겁지만 습하지 않아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운 만큼 실내에 에어컨이 많이 켜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긴 옷을 입을 일이 많았습니다.

안전

치안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학교 내에서도 기숙사를 관리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전했습니다.

기숙사 출입도 카드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고, 방문도 열쇠가 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은 전반적으로 좋았고 에어컨이 춥다고 느낄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샤워실은 공용이고 조금 좁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이 되지 않아서 조금 주의가 필요했고, 8시 이후에는 

기숙사에 있어야 되어서 편하게 쉴 수 있었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 생활전반



식사

학교식당 ( O ) 외부식당 (   ) 기타 (   )

학교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해주는데 수업이 없는 날은 

학교 식당에서 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냉장고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고, 원할 때 외부 

식당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교통

시내 버스가 1 시간에 1대씩 있고, 막차도 굉장히 일찍 끊기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같이 나갈 경우에는 택시를 

타기도 했고, 교수님들께서 한번씩 태워주시기도 합니다.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왕복 항공료 1,560,300 국내 납부

보험료 16,750 국내 납부

현지 교통비  11,800  

식사  87,700  

쇼핑 및 기타  277,000  

   

   

   

합계  1,953,550  

장거리 비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미리 

간단한 한식을 챙겨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 날씨가 서늘한 날들도 있기 때문에 긴 옷을 준비해 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5. 출국 전 준비사항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특히 교수님들께서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더욱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서비스가 불친절했던 점과 경유 대기 시간이 길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학생들 모두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3주 

동안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고,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사  학교에서 발표 시간

 

 

 

기숙사 근처 풍경  독립기념일

6. 본인 소감 및 평가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친구 집에서 파티  수업 수료증 

 


